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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세계경제연구원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도력 그리고 지난해 이 대통령이 창설한 국가경

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신 사공일 박사님께도 물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국가경쟁력강

화위원회의 출범 소식을 듣고 워싱턴의 우리는 기뻐했습니다. 최근 사공 박사께서 현직을 사임

하고 대통령 특별보좌관 직을 수행할 것이라는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사공 박사께서 국가경

쟁력강회위원회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상호 협조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오늘 그와의 만남이 

기대 됩니다.

확실히 지금은 혼란과 전환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보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이 변혁기라는 것

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다음 주에 있을 Obama 대

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무실은 Obama 대통령 당선자가 지금 머

무르고 있는 Hay-Adams 호텔에 매우 가깝습니다. 시내로 진입하려면 왕복 2시간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넘치는 에너지와 쇄신으로 가득 찬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물론 이는 바로 본인이 언

급하고자 하는 경쟁력의 일부입니다. 미국 경쟁력위원회(US Council of Competitiveness)를 소

개하자면, 경쟁력위원회는 특별한 조직으로서 약 22년 전에 당시 Hewlett-Packard사의 사장이

었던 John Young씨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미국의 생산성 신장을 좌우하는 

원동력의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미국이 모든 시민을 위해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경제 모든 분야의 CEO와 주요 대학교의 총장 

그리고 노동단체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시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미국 경쟁력위원회 설립 당시 본인은 Reagan 대통령의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주목을 끈 것은 기술 및 무역 경쟁,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이것이 실

제로 미국 경쟁력위원회 창설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 경쟁력위원회는 특정 당파에 소속되지 

않으며, 모든 과제에 대해서 양당과 함께 일합니다. 위원회의 주력상품은 Harvard대학교의 

Michael Porter 교수와 함께 수년간 작성/발표해온 경쟁력 지수(Competitiveness Index)입니다. 

이 외에도 업계, 학계, 노조 그리고 사회 전체가 미국의 다음 세대들이 보다 번창하고, 더욱 중

요하게는 글로벌 성장, 번영 그리고 안정을 증진시키며, 세계적으로 지도자적 위상을 계속 유

지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해야 할 과제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정치지도자와 주지사에게 제시

하는 강력한 실행계획의 현안도 있습니다.

오늘 본인이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루고 있는 글로벌 경쟁력의 변화 환경

과 우리가 사용해야 할 장기적 도전 및 전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다수 

* 이 글은 2009년  1월 13일 개최된 특별강연회의 내용을 녹취하여 번역․정리한 것으로 필자의 개인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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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이 자신의 생애에는 물론이고 아마 대공황 이후 겪는 최악이라 말하는 이 엄청난 글로

벌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당장의 몇 가지 논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언급할 

것입니다.

우리는 8개의 주요한 대변혁(shift)을 주도한 혼란과 전환의 시대에 있습니다. 이 변혁의 어느 

한 가지라도 단독으로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으며, 그리고 합쳐질 경우 그 효과는 엄청납니

다. 

디지털 혁명이 대변혁의 획기적인 힘이 되고 있습니다. IT자본이 세계 자본스톡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지난 20년간 세계 모든 지역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86~2006년 동안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부문의 총 민간국내투자액이 78억 달러에서 3,93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1992~2006년 동안 미국 산업의 IT 기기 및 소프트웨어 매입액은 여타 종

류의 자본기계 구입지출액을 능가하여, 2006년 전 산업투자의 57%를 차지했습니다. 2016년이 

되면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미국의 민간투자는 8,6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

다.

물론 이러한 발전의 결과는 20세기 후반에 미국이 누렸던 생산성 호황이었으며, 이러한 것이 

Wal-Mart사와 Starbucks사를 그들의 주종사업에 추가하여 선도적 기술회사로 만드는 등 미국 

경제의 모든 분야에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국 역시 저급의 가전제품에서 연결고리가 

위로 시동되어, 시각화와 광대역 전송 및 모든 여타 고급 전자제품 제조능력에서 최첨단을 주

도하고 있는 삼성과 같은 기업들을 많이 배출시키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IT혁명의 뛰어난 선도

자가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능력, 소프트웨어, 그리고 통신 분야에서의 급속한 발전은 일련의 강력한 상호보완적 

혁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즉 무역, 노동시장 그리고 생산과 서비스를 구성하는 방법이 바뀌

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거리가 압축되고 있고, 지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

에 대한 의존성이 믿기 어려운 수준과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IT와 통신이 이번 금융위기에 미치는 충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는 이러한 것이 세계금융시장 통합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술측면에서는, 이해하기 어려

운 금융상품의 복잡성과 헤지펀드의 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이 금융시장에서 아마도 부정적

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언급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심지어 기업가와 소기업까지도 세계적인 발자국을 남길 수 있으며, e-mail, 인터

넷 마케팅, Amazon, eBay와 Google을 통해 세계 각지의 근로자와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

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 네트워크 사이트(social networking site)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글로벌 

사회의 상호교류에는 국가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어두운 측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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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의 대변혁은 신흥시장국의 급속한 발전과 세력입니다. 20년 전에 원자재와 저급기술

의 제품시장에서 경쟁을 하던 신흥시장국이 경제 성장곡선의 상승국면으로 서서히 올라가리라

는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곡선이 지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디지털 혁명은 현대기업 수단으로의 접근과, 선진경제국 및 선진기업과의 연결을 가능케 합

니다. 신흥시장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통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의 꾸준한 선

호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신흥시장국이 세계적 혁신가의 경로를 쫓아가려고 합니다. 이들 국가

는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을 채택하고 정부 및 민간 R&D 지출을 제고하며, 연구개발단지와 지

역혁신센터를 구축함과 동시에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배출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2차 대전 후 경이적인 성공을 이룩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본인은 1986년 당시 

상무부장관인 Malcolm Baldridge씨와 함께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한국의 과학기술분야 

기업 지도자들과의 회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이 이룩한 업적은 실로 두드

러집니다.

물론 현재 중국의 가속화는 더욱 엄청나기까지 합니다. 중국의 R&D 투자액이 120억 달러에

서 860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중국은 R&D 지출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 다음의 세계 제3위국입

니다.

<

 

도표 1> Emerging Markets Already Have the Largest, 
Fastest Growing Populations

현재 인구변동이 신흥시장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구가 미래의 시장이기 때문

입니다. 2020년이 되면 중산층 소비자의 80%가 선진세계 밖에서 살게 될 것이며, 이들이 혁신

제품과 서비스의 주요시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이 우리의 파트너이자 경쟁자이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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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을, 어디에서, 언제 구매할 것인지를 선택할 결정권을 가진 강력한 소비자들입니다. <도표 

1>을 보면 흥미롭게도 미국은 49%의 인구신장 추정치를 보여줍니다. 미국은 인구가 플러스

(＋)의 수치로 신장하는 세계 유일의 선진국입니다. 미국은 고령화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동태적인 청년층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입니다.

현재의 성장곡선과 관련하여 Goldman Sachs는 2039년이 되면 브라질, 러시아, 인도 및 중국

(이른바 BRICs)을 합한 경제규모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합한 것보다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Figure 2> Emerging Markets Now Number
Among the World’s Leading Technology Exporters

이러한 급속한 발전의 결과로, 단 1세대 내에 신흥시장국이 차지하는 총수입, 총수출과 외국

인 직접투자가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신흥시장국은 세계 생산 및 무역에 커다란 영향

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신흥시장국들이 첨단기술 제품의 주도적 생산국 및 수출국이 되

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의 국내 첨단기술제품 생산은 독일의 2배이며 일본과는 거의 같습니

다. <도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은 1,670억 달러에 이르는 첨단기술제품 수출국으로 

독일 다음인 세계 제5위입니다.

세 번째의 대변혁은 통합된 글로벌 기업의 등장입니다. 20세기 초 글로벌 기업의 모형은 기

업본부의 활동이 지역활동을 감독했습니다. 이 모델은 글로벌 기업이 자체 영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세계 각처에서 독립적인 소형기업의 조직형태를 증식시키면서 진화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적으로 통합된 21세기형의 기업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외국지

사, 공급자, 계약자 그리고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연속적이고 컴퓨터 기능으로 강화된 기업모델

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복합물류체계인 공급사슬(Supply Chain)은 세계적입니다. Supply Chain

은 혁신을 위해 세계적인 우수인력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와 새로운 혁신을 개발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올바른 배합을 집합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공간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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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고 혁신을 분산시킵니다. 

이러한 발전이 무역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20년 전 무역은 제품의 국경 간 물리적 

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글로벌 기업은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외국 지

사나 외국기업 벤처를 통해 고객에게 봉사합니다. 예를 들자면, 외국 지사를 통한 미국 기업의 

판매액이 미국 상품 및 서비스 수출액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이는 미국의 부(富)가 미국 밖

에서 창출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부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미국으로 되돌아오는지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미국 경쟁력위원회의 커다란 목표 중 하나는 미국이 고부가가치

의 혁신활동을 위해서 고부가가치 투자를 유인하는 국가로 계속 남기를 확실히 원한다는 것입

니다.

네 번째의 대변혁에서는 시간과 국경을 초월하여 심화되는 공정 분절화와 국가 간 임금차이

로 인해 발생되는 업무 간 무역거래(trade in task)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십억에 이

르는 신흥시장국 사람들이 세계 교역에 진입하고 있으며, 실제로 세계 노동공급이 1980~2005

년 동안 4배로 늘었고 전문직종의 세계적 인재풀(pool)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숙

련된 신흥시장의 많은 노동인구들이 세계의 일자리 수행을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상 처음으로 “일자리의 국제적 거래(trade in task)"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는 이른

바 연중무휴(24시간/7일)의 국가 간 임금수준차이 재정(labor arbitrage)제도를 작동시키고 있습

니다. 글로벌 임금수준차이 재정이란 24시간 이내에 기업이 세계의 어느 곳에서 누가 일을 하

게 될 것이냐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세계 각처에 소단위로 업무를 

반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작업이 반복적이고 규칙적이며 디지털화 될 수 있다면 그러한 

업무와 일자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경쟁할 수 있는 노동의 저가 공급원은 세계 도처에 있습니

다. 따라서 솔직히 미국과 한국 같은 국가가 반복적이고 정규화된 작업과 임금수준이 낮은 노

동력과 경쟁하려고 한다는 것은 끝없는 경기하강 국면으로 간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자체의 가장 첨단 사업 등에 투자할 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

까? 그것은 환율변동, 지식기반, 우수인력 소재지, 임금수준, 그리고 노동력의 기동성과 유연성 

여부입니다. 노동의 유연성 문제는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인데, 미국에서는 유연한 노동이 

커다란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른바 일자리 차례 혹은 교체(labor turn)란 것이 있습

니다. 많은 일자리를 잃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적 파

괴(creative destruction)의 한 국면입니다. 규제 환경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조세감면, 세금

혜택 등 세무행정은 국별로 기업경영의 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것이 징벌인지 포상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어찌하여 봉사하게 된 역할 중 하나는 상원

이 미국 국세청을 관리하는 감독원(Board of Oversighter)에 8년 임기의 위원직을 부여했습니

다. 국세청의 신임청장은 처음으로 글로벌 세금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기업들이 조세문제를 어떻게 회피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조세요인이 해

외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해외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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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진출하려는 기업은 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투자유치국이 글로벌 투자와 기업을 

유인하기 위해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조세상의 유인책, 양질의 기술노동

력과 긍정적인 규제환경을 통해서 실제로 자국의 투자환경을 변화시킨 결과 근로자 3명 중 1

명이 아일랜드 소재의 미국 첨단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략은 지금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 모델은 혁신이

어야 합니다. 

인도에서 일어난 불법행위, 즉 인도의 주요 IT외주업자인 Santacom이 개입된 출간물 위조에 

대한 최근 신문기사는 인도의 브랜드뿐만 아니라 외주,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혹은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기업의 금융자료를 과연 신임하겠느냐에 대해 막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5번째의 대변혁은 우리가 높은 기술적 발전의 정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코드, 생명기

술학적 그리고 나노기술 혁명은 디지털 코드, 유전자 코드 그리고 원자력 코드 분야에서 생산

과 서비스의 규범을 다시 쓰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혁명은 심오하고 분열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이며 모든 산업 분야를 변경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첨단기술은 새로운 기업형성의 협

조자(enabler)이고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시장의 기준이며 혁신을 위해 광활한 기회를 풀어놓

을 것입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인간게놈지도 전체를 제작한 창시자의 한명으로서 매

우 유명한 Craig Venter박사는 바이오에너지(bio-energy)의 무한한 공급을 만들기 위해서 IT에 

기반을 두고 있는 소프트웨어 알고리듬(algorithm)과 생체학(bio-organism)에 모든 주안점을 두

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모든 연구가 서로 융합하는 사례의 하나이며 인간의 문제를 해결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생애기간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대에 모든 인

간은 음식과 물을 확보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인간은 집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이며 안전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입니다.

6번째의 대변혁에서 우리는 혁신의 본질과 혁신의 기여자가 변화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

다. 우리들의 혁신 개념은 대부분 하드웨어와 제품과 생산과정에 내재된 과학과 기술을 중심으

로 진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혁신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Web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업과 서비스에 연계된 하드웨어인 iPod, iPhone과 iTunes는 음악, 

방송과 영화의 송달이나 배급 방법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Google은 마케팅에 큰 변화

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사이트(social networking site)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YouTube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동창업, 협력적 벤처(co-creating)는 미디어 제작과 배

급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한국 기업에 대한 언급을 원치 않지만 본인은 삼성이 시각화의 최첨단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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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각화 기술은 새로운 혁신 세계의 핵심 부분입니다.

본인은 언제나 21세기 혁신의 사례로 Starbucks사를 들기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Starbucks

사가 실제로 한 일이 상품인 커피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Starbucks사의 가치는 커피에서 나

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둘러싼 모든 것 즉, 신비성, 서비스, Starbucks를 찾는 느낌 등에서 나

옵니다. 우리 위원회에 근무하는 젊은 직원들은 하루에 세 번씩 Starbucks를 찾아가서 이 기이

한 커피 조제물에 한번에 5~6달러를 쓰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Starbucks는 커피 조제물

에 대한 대가를 지불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북경, 보스턴 혹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어디에 있던 Starbucks에서 얻는 느낌에 대해 대가를 치루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의 위대한 혁신의 사례입니다.

지금 혁신은 학문분야와는 다른 행동범위의 교차점에서 일어나면서 보다 다(多)전문분야적으

로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생체적응재료(biomaterial)는 설계, 제작 및 생명과학과 융합하고 있

고, 디지털 애니메이션(animation)은 컴퓨터 그래픽(graphics) 전문가의 기술과 작가 및 배우의 

기술을 융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닌텐도(Nintendo) 비디오 게임과 여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

여 디지털 애니메이션 세계의 선도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애니메이션 작가를 배출하느냐고 본인이 질문한 바 있습니

다. 왜냐하면 애니메이션 작가가 본래 세련미나 지성미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한 가지 배운 것은 일본의 위대한 애니메이션 작가들의 대부분이 제도권 밖에 있으며, 그들은 

일본의 판에 박은 교육과정을 전혀 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창의력을 포착하고 

이것을 투입하여 세계 일류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운영하여 왔습니다. 

생체모방(biomimicry)은 생물학과 자연이 기계를 설계의 모델로 교체함에 따라 혁신의 새로

운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작동되는 보다 효율적인 배터리, 상어피부를 복제한 

수영복, 그리고 새의 뼈로부터 영감을 받아 제조된 견고하고 경량형의 강판 등과 같은 개발품

목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선호하는 사례 중 하나는 미국 경쟁력위원회가 브라질의 

경쟁력위원회(Brazillian Competitiveness Council)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배

우고 있는 것은 Sao Paolo대학교의 브라질인 연구진이 아마존강에서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신

종의 곤충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곤충은 매우 아름다우며 그 날개는 반투명한 사파이어, 에메

랄드와 루비의 색들을 함께 섞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곤충으로부터 무엇을 연구하고 있을까

요? 광컴퓨터(optical computing)의 첨단 영역입니다. 10년 전에 이러한 것이 누가 가능했으리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혁신가인가요? 혁신의 확장된 범위와 점증하는 집학적 특성은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 기반을 학대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과 학문분야도 고도의 혁신을 

위한 모든 필요한 자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술의 기반은 예술과 인문학, 사회과학, 기업, 

설계, 마케팅, 경영, 아울러 과학과 엔지니어링을 묶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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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그들의 협소한 학문적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상이한 학문과 연마는 문제

제기와 해결방안에 집중되어야 하고, 서로 배워야 하며 그리고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모델

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술가처럼 생각하는 엔니지어, 엔지니어처럼 생각하는 예술가

를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예술가를 과학적 시각화에, 재료공학 분야의 과학자를 패션

(fashion)에, 그리고 문화인류학자를 시장조사 연구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발상과 혁신의 폭발

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이한 학문 분야가 창의성의 큰손에 들어갈 수 있는 토

대와 배우고 일하는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특유한 제품을 제작하고 있는 기업의 훌륭한 사례가 

Dreamworks Animation사입니다. 여러분들 중 자녀들과 함께 영화 ‘슈렉’과 ‘슈렉2’를 본 사람

은 어느 누구나 DVD 속의 예고편(trailer)에서 초고속 컴퓨터 전문가, 디자이너, 음악인들이 모

두 함께 일하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짜 맞추어 초고속 컴퓨터를 사용하

여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보여줄 수 있는 ‘슈렉2’ 이야기 같은 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는 아이디어의 활동무대이며, 지식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시장에 배급하는 새로

운 종류의 경제체제인 개념경제(conceptual economy)의 출현을 보고 있습니다. 물질이나 근육

보다는 아이디어가 지금까지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이 기록한 실질 GDP 증가에 가장 커다란 

기여자였습니다.

무형자산은 기업가치의 점증하는 지분이 되고 있습니다. 30년 전 S&P 500 시가총액의 약 

80%가 벽돌, 회반죽, 기기, 재고품 등의 유형자산이었습니다. 오늘날 기업가치는 약 80%가 특

허권, 상표, 브랜드, 연구, 소프트웨어, 협동력같은 사람들의 문화적 자산 등의 무형자산으로 구

성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추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본인은 한국 정부가 국가브랜드 제작에 대해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

기를 들었습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국가브랜드가 손상을 입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본인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브랜드가 손상당했습니다. 미국은 글로

벌 금융서비스 행태에 있어서 미국의 국가브랜드에 엄청난 손상을 입혀 큰 손해를 주고 있습

니다. 

세계 모든 기업들이 자체 브랜드를 보호하지 못할 경우 하룻밤사이에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지금 무형자산은 거의 모든 첨단기술 기업의 가치와, 산업 및 많은 소비상품 제조기업

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품질 측면에서 중국의 브랜드가 어떤 상황인지 보십시오. 지금 모

든 사람들이 중국에서 만든 완구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 매우 겁을 먹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Mars초콜릿 회사의 제품 자체에 중국산 분유를 사용하고 있었음이 밝혀지면서, Mars사는 매우 

마이너스(—)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Mars사는 총체적으로 새로운 마케팅 운동을 해야 했습니

다. 그러므로 무형자산의 중요성과 브랜드 손상이 공급/유통 사슬과 제품의 성실도에 어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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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는지를 안다면, 이에 충분한 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나 회사 근로자의 성공은 무형의 지식과 아이디어에 근거한 자산과 함께 일하는 능력에 

좌우될 것이며, 기술과 경영조직이 이것들로부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념경제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지금 살펴보기로 합시다. 선진국에서는 반복적인 수

동작업과 정형적인 인식적 업무(cognitive task)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도표 3>을 살펴보면 기

간은 2002년도까지이지만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인식과 정형적 수동작업은 영(零) 이하로 하락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조적으로 전문가적 사고와 복잡한 통신 그리고 이의 융합은 미래의 

기술로서, 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

 

도표 3> Conceptual Economy

저급기술과, 정형적으로 반복되는 제조업 일자리는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과 자동화가 앗아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서비스 산업에서 사람들이 하던 일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고급기술의 가치가 상승함과 함께 우리가 착수하여, 젊은 사람들에게 연수시켜야할 일자리의 

특성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에 대해 설명하며 혹은 행동의 함축성

을 타인에게 설득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의사소통을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부연하면 이러한 직

종은 숙련된 사고에 의존하는 것인데, 예컨대 규칙에 근거한 방법을 쫓아가도 해결이 없는 문

제와 안건별로 가지각색인 복잡한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기계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

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성과 논리를 기계의 세계와 접목시키느냐가 연구의 새로운 개

척분야입니다.

그렇다면 개념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이러한 직종을 위해 어떻게 사람들을 준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유형적 자원이 주요 생산요소였던 시대로부터 

아이디어, 상상과 창의성이 생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시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

체력 경제(brute-force economy)에서 두뇌력 경제(brain-force economy)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전을 치룬 미국에서 이러한 변혁으로부터의 부산물은 사회 전체에 스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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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큰 긴장감이며, 이것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 자유무역, 제조업의 쇠퇴, 교육, 직장, 소

득격차 이민 그리고 자체 자회사를 통한 해외아웃소싱(off-shoring) 등의 문제에 대한 토론에 

반영되고 있는 미국의 정치적 논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경제체제 내에서 어떻게 경쟁하지요? 선진국들은 신흥시장국의 이점

을 유지한다든가 복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중국이나 인도보다 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배

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저임금, 상품, 규격화된 서비스, 그리고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기술 

개발에서는 경쟁할 수 없습니다. 교육과 기술 분야에서의 우월성만으로는 성공을 보장 못할 것

인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들 자체의 자산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와 기

술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계속적으로 접하기 쉬운 상품이므로, 보상은 이러한 상품들을 많이 보

유하는 자에게 반드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품을 확보한 뒤 지식, 정보, 기술을 가

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자에게 돌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과 아이디어이며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느냐 하는 일입니다. 

구(舊)소련 시대를 회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백악관 과학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본인은 과거 

구소련과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구소련은 세계의 어떤 국가보다 많은 매우 훌륭한 과학자와 엔

지니어를 보유했습니다. 이로 인해 구소련은 경쟁적인 경제를 창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진국은 ‘혁신 긴급사태(Innovation Imperative)’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혁

신의 시대(Age of Innovation)가 도래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창조국(Creation Nation)’이 

되어야 합니다. 3개의 기반이 고성능 혁신 생태계를 작동시킬 것입니다. 

기술이 이 기반 가운데서 제일 정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학자와 엔지니어 외에도 아이디

어, 신지식과 기술을 혁신으로 변화시키는 상상력이 있고 창의적이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총 

집결을 필요로 합니다. 노동력 각 계층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고급기술을 필

요로 합니다. 미국은 선반 위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제품과 서비스 및 가치로 변

화시키는 아이디어의 분출을 이끌어 내는 창의성의 원천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경쟁력 우위를 지닌 R&D에 투자하여 신지식, 아이디어와 기술적 향상이 미국 내에

서 출범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기업가들이 신지식,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

품, 서비스, 신기업과 일자리의 창출로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당장 큰 문제입니다. 본인은 여행 중 비행기 안에서 

Silicon Valley의 벤처기업계가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읽고 있었는데, 물론 이 

문제는 엄청난 채무로 유발된 금융세계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여간 미국은 이 금융자본의 문

제가 앞으로 수년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은 인프라를 필요로 합니다. 광대역 전송망(broadband)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면 사람들은 

기업, 시장, 일자리, 교육과 컴퓨터로 접속 가능한 연수기회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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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시민들을 위한 광대역 전송망의 보급과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통해 환상적으로 일을 완

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혁신을 방해하기 보다는 혁신을 유발하는 정책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혁신을 질식시

키고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에 대응하여 혁신친화적인 규제가 한국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최

대 목표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서술하려는 마지막 대변혁은 에너지, 환경, 식품과 물의 부족, 유행병 그리고 핵 확산

과 중동지역 같은 지역에서 체제적이고 오랜 적대관계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테러리즘으로 부

터의 국가안전 위협과 같은 거대한 글로벌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이에 본인은 세계의 자본제도, 무역, 시장접근과 무역자유화 문제 등을 둘러싼 글로벌 

도전도 여기에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과제들은 국경을 초월하며, 개인의 번영과 국가 안

보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Wall Street의 위기와, 그 위기가 어떻게 급속히 국제적 지역으로 그

대로 전이되어 재연되고 있고, 또 어떻게 세계금융조직의 안정성을 위협하는지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이 언급하고 싶은 영역 중 하나는 에너지 확보와 그 지속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이유

는 화석연료의 세계에서 새롭게 재생 가능한 비(非)화석 연료의 미래 세상으로 가는 대전환을 

우리가 실제로 목격하고 있는 인류 역사상의 특수한 시점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가는 

적절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은 모든 국가에게 있어서 경제성장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

을 위한 기본적 필요조건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공급 및 수요의 역학관계는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의 가능성이나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결정된 국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선 에너지 수요를 검토해 봅시다. 세계 에너지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2030년까지 

45% 상승하리라 예측되고 있으며, 비(非)OECD 회원국들이 이 증가분의 87%를 점유할 것입니

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은 매년 6만~9만 메가와트의 발전설비를 증설해오고 있는데, 이는 대략 

영국의 전체 주전력 송전망(electrical grid) 처리량과 맞먹습니다. 운송 분야가 글로벌 원유 수

요증가량 예측분의 4분의 3을 차지하는데, 2005년 6억 5천만대의 자동차 수가 2030년에는 14억

대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는 자동차 계열(car fleet)의 신장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측면은 검토하겠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불충분한 접근 가능성을 듣고 

있는데, 이것은 에너지 수요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뜻입니다. 원유 수출국의 대부분이 민주주의 

체제와 세계 자유민주 국가에게 적대적이라는 사실은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해 브라질 국영석유공사인 Petrobras가 세계에서 가장 큰 원유공급원의 하나를 발견했다

는 것은 관심을 끄는 일입니다. 지금 브라질에서는 자력으로만 이것을 발굴할 것이냐 아니면 

국제투자에 개방할 것이냐에 대해서 커다란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의 

국제석유기업인 Chevron사가 멕시코만에서 대규모 원유 매장량을 발견했는데, Chevron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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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매장량을 발견하여 채유(시추) 리스크를 감행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초고속 컴퓨터

를 사용하여 모델을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환경 문제의 도전에 처해 있으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현안 과제란 것을 우

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Obama 행정부의 핵심 현안이기도 합니다. 2030년에는 이산

화탄소(온실가스) 배출량이 45%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의 90%가 비OECD회원국가로

부터 기인할 것이므로 21세기 말에는 배출량의 배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쿄토 기본협의 이후에 대한 코펜하겐 회담을 살펴볼 때 중국과 인도의 역

할은 무엇일까요? 이 두 국가가 해결에 참여해야 합니다. 

본인에게는 탄소배출량과 그 의미에 대한 자료가 일부 있습니다. 예컨대, 2005년 OECD 회원

국 및 OECD 비회원국의 탄소배출량은 140억 미터톤으로서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에너지

부는 2030년이 되면 OECD 비회원국은 OECD 회원국의 160억 미터톤과 비교하여 270억 미터

톤을 배출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손에 두 가지의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

켜야 함과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아마 2/3 혹은 그 이상으로 상당히 감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21세기 말까지 이산화탄소의 집중을 안정화 시

킬 수 있는 잠재적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을 조사한 한 모델은 도전의 범위에 대한 냉정한 전

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론한 모델은 세계적으로 1,000메가와트 발전량을 가진 핵발전소 수

천 여 곳과 수백 만 대의 풍력 터빈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이 지구의 표면을 덮을 최대의 유일

한 작물은 음식물이 아니라 생물 에너지농원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쟁력이란 시각에서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것이 커다란 무역과 경쟁

력 문제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2007년도 에너지 관련 수입액은 무역적

자의 36%였는데 2년이 채 못 되어 1/5이 증가하였습니다. 에너지 수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

하는 한국에 대한 충격은 이미 듣고 있습니다. 2008년 1~4월 동안 에너지 관련 수입액은 미국 

무역적자의 47%를 차지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11월 사이 원유가의 폭락을 목격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미국 밖

에 있는 대다수의 적대적인 국가로의 엄청난 부(wealth)의 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에너지 비용은 기업 활동의 전체 범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상

승은 상품의 운송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생산공정의 분할방법을 변경시

키고 있고 글로벌 공급사슬(supply chain)을 확산하여 산업과 국가사이에 생산방법의 재조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결과는 많은 제조업체가 에너지 문제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Proctor and Gamble사는 에너지 때문에 처음으로 가장 첨단형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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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을 계획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족은 지정학적으로 새로운 시동자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추세의 현 궤적은 환경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치 못합니다. 

지금 에너지 공급의 보장과 지속성은 경제, 국가안보, 그리고 경쟁력을 좌우하는 최우선 순위

의 중요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도전들이 혁신에 대해 한꺼번에 거대하고 파괴적인 폭풍(perfect storm)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탄소배출량을 50% 축소하

기 위해서는 세계경제가 2050년까지 대체에너지 기술에 45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많은 자금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와 같은 수준의 투자가 새로

운 글로벌 에너지 혁명을 주도하면서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 방법이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면 

완전한 대전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적 진보, 시장기회, 산업적 대전환 — 

즉 모든 종류, 그리고 모든 규모의 혁신시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환경친화

적인 동력시스템, 가정용 기구, 주택과 자동차를 제조하는 등 총체적으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청정에너지 세계는 2030년이면 1조 달러에 이르는 시장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

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여타 지역의 민간 부문은 이미 거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07

년 청정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세계 투자액은 1,480억 달러에 이름으로써 2006년보다 60% 높았

습니다. 미국에 기반을 둔 벤처자본 투자는 2000년 이래 4배 증가하였으며 2006~2007년 기간 

중에는 70% 상승했습니다. 27억 달러 수준인 미국 벤처투자의 10달러 중 거의 1달러 정도가 

지금 청정에너지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09년에 30억 달러 이상을 기초과학과 대체에너지, 첨단차량, 청정석탄 및 핵

에너지를 위한 기술발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에너지 투자액은 2006년 이

래 80%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부 및 민간 투자의 결과로 미국은 이미 혁신의 출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것은 태양열, 수력, 바이오매스(bio mass), 풍력, 지열, 핵 등과 같은 에너지 자원의 광

범위한 종류와 하이브리드 차량과 연료전지 같은 신에너지기술, 그리고 바이오플라스틱

(bio-plastics)과 농업에너지생명공학(agro-energy biotechnology)과 같은 신산업입니다. 미국 경

쟁력위원회 위원장인 Dupont사는 제조업의 핵심 공급원료로서 이미 석유화학제품을 배제하고 

생물공학(bio-fabrication)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흥시장국에서 경제성장과 빈곤의 퇴치를 도모하려면 우리는 위와 같은 일을 올바르

게 해야 합니다.

 

본인이 언급하고 싶은 한 가지 주장이 있는데,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을 통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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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호무역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문호를 

폐쇄하여 새로운 청정에너지 기술의 사용이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세계경제 회복에 큰 

난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21세기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을 심각하게 지연시킬 것입니

다.

미국 경쟁력위원회는 2년 전 중요한 추진책의 하나인 ‘에너지 안보, 혁신과 지속성 추진책

(Energy Security,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Initiative)’을 출범시켰는데, Carterpillar사의 

Jim Owens사장, Rensselaer 공과대학교 총장 Shirley Ann Jackson 박사와 공공부문 근로자노

동조합(Utility Workers Union) 대표가 이 추진책의 공동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은 에너

지 안보와 경쟁력을 위한 기업사례 연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의 원동력은 무엇입니

까? 에너지 사용 변경을 위한 기업사례 연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업들이 에너지와 탄소 

배출 관리와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기업전략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에

너지 투자와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과 규제체계는 무엇입니까?

미국은 에너지 안보와 미국의 경쟁력 사이의 연계고리에 초점을 두고 ‘스위트 스팟(sweet 

spot)’을 찾고 있는데, <도표 4>가 ‘스위트 스팟’을 잘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Figure 4> Driving Private Sector Demand for Sustainable Energy Solutions

지난 1년간 미국 경쟁력위원회가 한 일들을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100일 실

행계획을 출범시켰는데 이것은 미국의 새 행정부를 위해 2008년 9월에 발표한 웹사이트에서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지 우리는 몰랐지만 정책 입안자

들에게 매우 적극적인 미래의 현안을 갖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 현안은 에너지 효율 및 효과

적인 청정에너지 접근 확보, 인프라 시설의 시동(jumpstarting infrastructure), 기업가 정신 지

원, 세계 일류의 에너지 노동력의 동원과 국가 초고속 전송망의 장애요인 제거 등에 대한 글로

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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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 정부가 구매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새로이 당선된 미국 대통령에게 당부하는 위원

회의 첫 번째의 조치는 미국 정부가 구매를 통해 에너지 효율, 상품, 서비스와 시설, 환경친화

적 동력과 첨단차량 부문을 실제로 이끌어 가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미국 정부에게 

현행 조세정책이 노후화된 시설의 교체를 금지시키고 그리 효율적이지 못한 자본스톡은 반드

시 교체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차입자본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구가 있

어야 함을 인정하고 2,000억 달러 규모의 청정기술은행의 설립을 제안하였습니다. 본인은 지난 

1월 11일자 일요일판 Washington Post 기사를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Obama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우리의 청정은행 제안을 채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청한 금액인 2,000억 

달러 수준보다 많이 줄긴 했지만 중요한 첫 출발입니다.

주전력송전망(grid) 부문에 대규모 투자 없이는 재생에너지가 소비자에게 배전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1950~1960년대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창출했을 때 했던 것처럼, 미국은 잡동

사니의 감시와 규제를 한데 묶어서 절연 없는 개폐식 램프를 가진 송전망을 유지해야 합니다. 

2008년 11월에 위원회는 곧 취임할 차기 대통령을 위한 새로운 경쟁력 현안(Competitiveness 

Agenda for President)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현안에는 관심 끄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재능(talent)’이란 항목 내에 미국 노동부가 근로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재원을 한정적으로 조달

하기 위한 ‘CompetePass'라는 사전지원금액 증서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새로운 추진 

안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미국 기업은 실제로 원하는 기술을 제시한 후 정부와 제휴하여 직업

연수를 위한 재원을 투입합니다. 이 연수프로그램에 가입하는 미국 근로자는 누구나 일자리가 

보장됩니다. 위원회는 모든 직업학교의 연수과목인 수학, 과학 및 R&D가 21세기의 도전에 대

응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잘 맞추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투자항목 내에는 위원회가 R&D 투자를 2배 정도 증가시키기 바란다는 내용을 다시 표명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항목을 살펴보면 위원회가 법인세율을 25%에서 유지하고 싶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쟁력 향

상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미국의 R&D투자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영구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프라 시설에 대한 위원회의 매우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개인저축을 장려하고 미국에 차세

대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재원조달을 위한 ‘Compete America’ 저축채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어렸을 때와 정부에 몸담고 있을 때, 우리는 ‘Triple-E’ 저축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항상 봉급의 상당 부분을 공제하였는데 지금의 미국인들은 이러한 일을 더 이

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제안은 모든 미국인이 구매하는 비과세 저축채권을 발행하고 

여기서의 수입을 미국이 미래를 위해 필요로 하는 인프라 시설 투자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또 한 가지는 미국은 세계 무역 및 경제 발전 문제에 대한 

리더십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자간 무역협상의 재추진과 양자간 무

역 협상 및 협정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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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난주 본인과 Charles Holliday씨는 미국 경제의 부양을 위한 단기 제안인 이

른바 ‘Rebound’라고 하는 위원회의 새로운 구상을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의 양원 지도자를 만

났습니다. 미국의 CEO들은 많은 현금 자본을 가지고 있는데 경제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그것

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는 실제로 미국의 감가상각제도를 개정하여 기업이 자본스톡을 3~5년 동안에 상각하는 대신 

일시에 상각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평균적인 미국 소비자가 세금우대 혜택을 크게 받도

록 할 시점은 그들이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구입하고 그리고 차세대 인프라 시설에 투자할 

때입니다.

에너지절약 추진 안을 가지고 전진하면서, 우리 위원회는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협력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인의 강연을 끝마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오는 9월에 ‘National 

Summit’와 ‘National Day’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와 함께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인은 한국의 CEO와 아울러 한국 정부의 지도자들을 공식적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위원회

는 코펜하겐 회의에 몇 가지 경쟁적 추천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관심사가 코펜하겐 회의에 표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덴마크 및 스웨덴 정부가 

미국 경쟁력위원회에 파트너가 되도록 협조를 청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매우 즐거울 따름입니

다. 그러므로 본인은 한국 파트너와도 협력하여 위원회의 미래지향적 프로그램에 한국과 동참

하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경쟁력위원회로서 미국 경쟁력위원회는 세계 각국의 모

든 경쟁력위원회와 글로벌 연계망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음을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경쟁력위원회는 내년에 이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며, 한국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

러한 조직의 중심부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쟁력위원회는 브라질, 멕시코, EU 국가들과 더

불어 중국 및 인도의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처럼 한국과 매우 밀접하게 일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마지막 지적사항은 부족과 축소의 세계가 아니라 번영과 성장의 세계 속에서 경쟁력

을 고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고고학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인류 문명과 발전의 연

속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희랍세계의 미케네와 미노스 문명이 찬란했던 청동기시대가 본인의 

전문 분야이므로, 본인은 무엇이 이러한 문명을 위대하게 만들었으며 무엇이 그들을 판도의 전

환자(game changer)로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들은 모두 혁신가였습니다. 그들은 

과학과 기술을 창조했으며 또한 예술, 건축, 철학 및 과학의 최첨단 영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의 융합자이자, 창조성의 원천 그리고 문화의 교차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최고와 가

장 명석한 사람들을 불러들여 같이 살았습니다. 신라 왕국의 위대한 문명은 이러한 모델의 하

나입니다. 세계를 성장, 번영과 기회의 하나인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협동하며 

차세대를 인류의 최고의 시대로 만들도록 서로 협력합시다.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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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귀하의 

 

통찰력 

 

있는 

 

강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발표는 

 

온 

 

세계를 

 

위한 

 

보편

 

적인 

 

조언이란 

 

인상을 

 

가졌습니다. 

 

퇴임하는 Bush 

 

행정부와 

 

새로 

 

취임하는 Obama 

 

행정부에 

 

대한 

 

권고사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에 

 

더하여 

 

한국 

 

정부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

[답변]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경쟁력 문제의 많은 부문에 대해서 미국 양당의 폭넓은 지지

가 있다는 것이 위원회로서는 다행한 일입니다. 미국 경쟁력위원회가 2004년에 ‘혁신지도자회

의(Innovation Summit)’를 개최하였을 때 IBM사의 Palmisano 사장과 Georgia 공대 총장 그리

고 여타 지도층 인사들이 회의의 공동의장직을 맡았습니다. 이른바 ‘Innovate America’라고 하

는 우리의 현안은 몇 가지 권고 사안을 제안하고자 했던 미국 국립과학학술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가장 집중시킨 것은 미국 민주당 

및 공화당 지도자와 Bush 행정부가 이것을 채택하였고 국가경쟁력법(American Compete Act)

안이 통과된 일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재원이 아직도 충분히 조달되지 앟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에 대해 상당한 합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조세정책으로 이 부분이 큰 문제입니

다.

지난 번 대통령 선거에서 Obama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을 위한 일부 감세조치에 크게 반대했

고 상당한 세금의 증가를 계획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글로벌 위기와 더불어 우리는 

예측된 세금인하가 단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금부과 상황에 대한 인식상의 커다란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한 가지는 무역에 대한 매우 좋지 못한 토론이었습니다. 본인이 역사학자이자 고고학자로서 다

시 한 번 말하자면, 역사상 어떤 위대한 문명도 대내지향적이지 않았고 문호를 폐쇄하지 않았

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상 밖을 내다본 무역가들이었습니다. 무역의 증가를 통해 글로벌 경제

의 재건자로서, 그리고 선도자로서 자체의 역할을 직시하지 못하는 미국은 매우 근시안적입니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러한 태도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에서 세계 번영에 

대역행하는 일입니다. 미국인들이 왜 콜롬비아에서 수입되는 장미에 대한 우려가 그 예입니다. 

콜롬비아의 장미는 훌륭합니다. 그런데 왜 미국인들이 걱정할까요? 그렇다고 미국의 번영이 감

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역을 통한 번영의 인식과 매우 훌륭한 새 정부의 인사발령 조치의 

결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도적인 입장이 취해질 것입니다. 콜롬비아 장미 수입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정이 있겠지만 무역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미국 지도층의 인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전망에 대단히 희망적입니다.

커다란 출발이 될 또 다른 분야는 에너지 혁신(energy transportation)을 환경과 기후변화에 연

결시키는 일입니다. Obama 행정부는 경쟁력위원회의 에너지 프로젝트 운영위원회에 참여했던 

노벨상 수상자인 Stephen Chu 박사를 신임 에너지부 장관으로 사실상 임명했습니다. 위원회는 

Chu 박사가 이 사실을 그의 공식 이력서에 발표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로이 임명

된 과학분야의 대통령 자문관인 John Holden씨는 우리 위원회에서 매우 활동적이었습니다. 국

토안보부 신임 장관으로 내정된 Napolitano 지사는 지역적인 혁신의 구상과 관계된 그녀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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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추진책을 전미 주지사협회(National Gevernors' Association)의 대표로서 시작했고, 그녀의 

구상을 위원회가 설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경쟁력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성을 

크게 유지하겠지만 에너지와 환경 문제 등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방향으로 의욕적

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

 

질문] 

 

귀하는 

 

발표를 

 

통해 

 

미국 

 

경쟁력위원회가 

 

봉사한 

 

수년간의 

 

많은 

 

업적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특히 

 

귀하의 

 

마지막 

 

강연 

 

부문에서 

 

다루어진 

 

에너지 

 

안보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녹색성장(Green Growth) 

 

전략을 

 

상기시켰습니다. 

 

우리들의 

 

시각에서 

 

볼 

 

때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첫 

 

번 

 

질문은 

 

귀하께서 

 

소개한 ‘

 

개념경제(conceptual economy)’

 

란 

 

새로운 

 

어휘는 

 

지

 

금 

 

통용되고 

 

있는 ‘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

 

와 

 

개념적으로 

 

다른 

 

것입니까? 

 

그리고 Obama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기간 

 

중에 

 

한-

 

미 FTA 

 

협정의 

 

영향과 

 

아울러 

 

미국 

 

자동차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한-

 

미 FTA 

 

협정

 

의 

 

영향 

 

중 

 

한 

 

가지는 

 

미국 

 

자동차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귀하는 

 

미국 

 

자동차산업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

 

으로 

 

생각하십니까?

[답변] 우선 ‘개념경제’에 관한 것입니다. 본인이 이 어휘를 들고 나왔지만 앞으로 어떤 주목을 

받을 것인지는 본인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념이라는 것이 당신을 사로잡을 매우 강력한 어

휘입니다. 지식이란 한번 얻게 되면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

식이란 세계 전역을 매우 빠르게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지식을 소

유합니다. 이는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지식의 기준선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

리들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알기를 바라지만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

이며, 바로 여기서 당신은 ‘사물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conceive of things). 사물을 상이

한 방법으로 살펴보고 창의적이라야 합니다. 지금 귀하는 매우 창의적일 수 있으나 만약 이 창

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나 토대가 없다면, 그것은 아이디어일 뿐

입니다. 바로 이것이 개념경제란 어휘 배경에 있는 생각입니다.

자동차산업 문제는 사실 짧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인이 자동차 산업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제조업체의 영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자동차 회사는 노조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면서 노조와

의 유화책을 유지했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의 범위는 믿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퇴직한 자동

차 공장 근로자가 재채기 정도의 질병으로 인해 부과된 병원비용이 엄청납니다.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 및 다른 나라의 자동차 제조업체에 비해 얼마나 많은 의료비가 근로자에게 부과되었

는지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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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제는 자동차제조업체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배출량 기준 결정에 대해 싸우는 

일에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오랫동안 자동차 제조업체는 SUV(Sports Utility Vehicle) 차량

과 대형자동차가 사람들이 진정으로 선호하는 차량이라고 글을 썼습니다. 제1기 Bush행정부 

시절 본인이 상무부에 근무하면서 최초의 전기차 모델을 직접 보고 운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자동차제조업체는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자동차제조업체는 어디에 미래가 있는지에 대

한 장기적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 한 것은, 휘발유와 바이오 에탄올을 같이 쓰는 플렉스퓨얼(flex-fuel)엔진을 제조하는

지 업체가 어디이며, 누가 General Motors의 최대시장이고, 어디에서 모든 수익이 발생되고 있

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 엔진과 바이오연료 운송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것을 모두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엔진을 제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본인은 모르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 자동차 산

업이 그냥 총체로 도태된다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자동차산업은 미국 경제에 너무나 중요합

니다. 구제금융 또는 이것이 어떻게 일컬어지던 간에 허용되어야 했습니다. 금융분야에 미국이 

투입한 구제금융 규모로 볼 때, 자동차제조업체의 구제금융 규모는 작은 액수입니다. 본인이 

미국 자동차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한국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만, 미국 자동차제조업을 정말 경쟁적으로 만드는데 한국이 기여한다는 면에서도 한-미 FTA는 

비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질문] 

 

본인은 

 

미국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 

 

태양열, 

 

풍력 

 

등과 

 

같은 

 

여러 

 

분야 

 

중 

 

미국 

 

정부가 

 

어떤 

 

분야에 

 

집중하려는지 

 

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미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민간부문에 

 

어떠한 

 

종류의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까?

[답변] 분명하게 하고 싶은 요점은 재생에너지의 원천이 하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입니다. 사용 가능한 총알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환경

적으로 올바르게 개발하고 사용하며 인간의 활동이나 상품의 생산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탄소배출 총량(carbon footprint)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미국은 석탄의 사우

디아라비아로 양질의 석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은 석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

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탄소포집기술과 분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배치해야 하며, 석탄을 

carbon footprint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생산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핵과 관련하여, 미국과 유럽에는 원자력에 대한 명백한 재평가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미국 국립연구소는 핵폐기물과 저장 그리고 실제 핵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방법

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열화우라늄의 대부분이 웅덩이 속에 놓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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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입니다. 이 문제는 과학적이 아니라 매우 정치적으로 주도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문가

인 과학 분야의 신임 대통령보좌관 및 에너지부 장관과 함께 핵 측면에서 이 문제를 극복할 

것입니다.

태양열과 풍력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는 그리드 전원체계에 저장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첨단 영역인 절연 없는 전송능력

이 필요합니다. 이 분야의 R&D에서는 저장과 전지, 그리고 전송에 대한 많은 집중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본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각 주의 정부에 의해 절연되지 않는 국가전송망 시

스템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것인데 미국에는 주권(州權)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본인의 어린 시절에때 미국은 각 주를 가로질러

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주권을 의식하여 오하이오주와 인디애나주의 경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 주를 횡단하는 완전히 새로운 고속도로가 생긴 것입니다. 에너지 배송도 이와 

같이 건설되어여야 합니다.

바이오 연료와 관련해서는,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 연료는 사실상 미래를 위한 경로가 아닙

니다. 셀룰로오스 화합물(cellulosic) 섬유소 등과 같은 것들이 모두 바이오 연료의 진정한 첨단 

영역입니다. 이러한 분야 위주의 사업 경제성과 함께 이 같은 사업이 식량공급에 미치는 바이

오연료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질문] 

 

귀하의 

 

통찰력 

 

있는 

 

강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Obama 

 

행정부와 

 

이명박 

 

행정부는 

 

녹

 

색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탄소세(carbon tax) 

 

혹은 

 

탄소배출권거래제(cap and 

scheme)

 

를 

 

권장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녹색성장 

 

전략을 

 

논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탄소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권고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 매우 어려운 질문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미국 경쟁력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본

인의 사견으로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이 말하며 믿고자 하

는 견해와 분석입니다. 투명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의 어느 특정한 분야에 기울어지

지 않고 탄소배출에 투명한 가격을 부과할 수 있는 예측성을 실제로 가지는 측면에서 보면 세

금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유럽에서 어떠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적용하는 것이 지금 유행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이

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면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

우 탄소배출권거래제에서는 사물의 왕래만 빈번합니다. 약간의 거래도 있으며 이로부터 많은 

돈을 버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일 계획(100-day plan)뒤에 우리가 도출하게 되는 것은 

탄소에 대하여 투명한 가격을 예측가능하게 책정하고,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사업을 계획할 

수 있고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 한 탄소거래에 대한 세금부과를 권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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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국가명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유럽의 일부 장관들에게 

제기한 질문을 통해 얻은 경험담입니다. 유럽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동안 중요한 첨

단 제조업을 많이 상실하였습니다. 일자리를 걱정하는 이번 위기 속에서 유럽의 사례를 뒤돌아

보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보편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

 

질문]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과 

 

같은 

 

일부 

 

기구들이 

 

연례적으로 

 

국가경쟁력에 

 

대한 

 

순위를 

 

발표합니

 

다. 

 

한국의 

 

언론뿐만 

 

아니라 

 

정책당국자들도 

 

한국의 

 

순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미국의 

 

경쟁력

 

위원회나 

 

다른 

 

기관들이 

 

이러한 

 

경쟁력의 

 

평가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미국 

 

경쟁력

 

위원회가 

 

다른 

 

나라의 

 

국가경쟁력 

 

상황을 

 

분석하기도 

 

합니까?

[답변] 미국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위원회의 경쟁력 지수에, 우리 위원회는 

우리 자체를 어떤 기준과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세계 전체의 환경을 들춰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하고 있는 사업 중 한 가지(이는 우리가 한국의 파트너의 함께 리더십을 가지고 

싶은 사업입니다.)는 차기 지표에 반영시키기 위해 여러 평가과정을 이제 막 종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통 2~3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

나 연구자에게 매우 흥미진진한 부분으로써,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단지 전통적인 생산요소투입식 계량법(input metrics) 대신 경쟁력을 이해하고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일련의 계량법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유형자산을 어

떻게 평가하고 이해하기 시작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과학자, 엔지니어와 

특허권 보유자들이 살펴보고 있습니까?

싱가포르를 예로 든다면, 싱가포르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비교평가에서 항상 높은 순위를 

차지합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입니다. 그들의 성취에 대하여 본인은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

지만 Singapore Airline 외에 어떤 훌륭한 브랜드가 싱가포르에 있습니까? 싱가포르는 글로벌 

공정단계의 분업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 문제를 놓고 볼 때 전체적인 경쟁력 면에서 실제로 싱가포르가 미국이나 

한국을 능가하겠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핀란드는 미국을 능가할 수 있겠지

만 핀란드는 보다 낮은 순위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도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위결정 방법이 비논리적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순위결정 방법을 다른 방식

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성의 역할에 있어서 항상 좋지 못한 순위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인은 

유럽인이 누리는 만큼의 출산휴가를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자랑하고자 한

다면 본인의 세대에서는 모든 분야, 예컨대 정부나 기업의 고위층에 근무하는 여성이 세계 어

느 국가에도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다 많은 여성이 대학총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여성의 역할에 있어서 낮은 순위를 받는 이유는 충분한 출산휴가를 주지 않기 때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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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문화 또한 매우 중요한데, 문화에 대한 경쟁력 지수는 어떻게 포착되고 있습니까?

[

 

질문] 

 

귀하는 Obama 

 

대통령 

 

당선자가 

 

앞으로 

 

폭력과 

 

테러, 

 

전쟁이 

 

없는 

 

세계의 

 

구축을 

 

어느 

 

정도까지 

 

추진할 

 

것으로 

 

봅니까?

[답변] Obama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시절에 몇 차례의 안보브리핑을 받았으나, 대통령 당선자

가 되면서 그는 세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입수의 용이성이라는 점

에서 전혀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그의 당선과 그것이 미국에 대해 의미하는 것, 그리고 젊음

과 에너지를 지닌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실제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적으로도 상징적인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국가안보정책에 있어서 누군가가 원할지도 

모르는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의 뛰어난 군사지도자 중 한 사람이자 전 

NATO 사령관인 Jim Jones 장군을 안보담당 대통령 보좌관으로 선택한 Obama 대통령 당선자

의 임명은 매우 중요하며, 비슷한 위상을 가진 Blair 제독의 발탁과 Gates 국방장관의 유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Bush 행정부에 있었던 일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계속성은 유지될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의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며, 

이것이 대통령 현안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여 협상하고 의사소통

하는 일도 현안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계속성도 있을 것입니

다.  

Deborah Wince-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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